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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AI 동향

(베트남) 중국산 가금류 반입 전면 금지 (연합뉴스 2.14)

● �베트남 정부가 최근 중국에서 확산하는 H7N9형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산 가금

류 반입을 전면 중단함.

(중국) H7N9 인체감염 3건 추가 발생 (China Economic net 2.16)

● �2.16 일요일 중국 보건당국은 중국 3개 성에서 3건의 H7N9 인체감염이 발생하였다고 발표

- 장수성 1명(83세 남성), 광둥성 1명(44세 여성), 후난성(46세 남성)

(베트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보고 (OIE 2.15)

● �원인체: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virus, H5N1

● �조치사항: 살처분, 이동제한, 예방접종, 발생농장 소독조치

● �발생현황: 4건

(중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 추가 발생 보고 (OIE 2.18)

● �원인체: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virus. H5N1

● �조치사항: 살처분, 격리, 이동제한, 스크리닝, 방역대설정, 감염농가/작업장 소독, Dipping/Spraying, 

백신미실시, 감염동물 미치료

● �발생현황: 1건

(캄보디아)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사람감염 (ProMED 2.19)

● �캄보디아 보건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신규 감염환자 1명이 H5N1형 바이러스로 확진되었다고 자국민들

에게 주의들 당부함. 올해 3번째 감염환자이며, 캄보디아에서는 50번째 사람감염임

환자는 4세 소년으로 Kratie지방 출신이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 6일간 폐사 및 병든 가금류에 직접 노출됨.

발생일 발생 지역 축종 사육 감염 폐사 살처분 도축

2014.02.10 ~ 02.14  LAO CAI, LONG-AN 등 Birds 12,946 9,378 2,771 10,175 0

발생일 발생 지역 축종 사육 감염 폐사 살처분 도축

2014.02.13  Zhailong village, Anshun, GUIZHOU Birds 324,268 3,629 976 323,292 0

COLUMN AI 발생원인,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연초부터 전국의 가금사육 농가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의 전쟁으로 전 국민이 불안

감에 휩싸여 있다. 지난 1월 16일 전국 고창의 종오리 농가에서 의

심신고가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모두 25건의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약 390만수 이상의 닭·오리를 살처분하였으며 한 민간경제연구

소가 최근 내놓은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AI로 인한 직간접 손

실액이 적게는 3,400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 이상에 이를 수 있

다”고 추정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과거 네 차례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에서 철새를 가장 유력한 발생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으나, 이번처

럼 역학적ᆞ면역학적ᆞ분자생물학적 근거들이 모두 철새를 정확

히 가리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위원장으로서 국내에 발생한 H5N8형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야생조류(철새)로부터 유입

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첫째, 이번에 HPAI가 국내 최초로 발생한 전북 고창의 종오리 농

장과 부안 오리농장은 평소 철새가 자주 출몰하는 동림저수지 주

변에 위치하고 있었고, 동림저수지 등 철새도래지에서 수거된 큰

기러기, 가창오리, 물닭 등의 폐사체에서도 발생농장의 종오리에

서 분리된 것과 유전자 구조가 99%이상 동일한 H5N8형 고병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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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또한 현재 타 지역에서 발생된 사육오

리 및 닭과 야생조류(철새)에서도 동일한 바이러스가 분리되고 있다.

둘째, 발생농장들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살펴보면, 초기 발생농장에서는 

농장주나 종사자 등이 근래에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어 인위적 요소에 의한 외

국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발생농장 간에도, 일부 농가

를 제외하고는, 사람, 차량, 물건 등의 인적ᆞ물적자원이 서로 역학적 연관성이 

없이 철새도래지 또는 소하천 인근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으며, 발생시기도 농

장과 주변의 상공 및 논밭과 소하천ᆞ저수지 등에서 철새들이 목격된 시점으로

부터 최소 1~3주 이후에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만약 이번 HPAI가 철새가 원인이 아니고 사육하는 오리와 닭에서 먼저 발

생한 것이라면, 국내 양계장이나 오리농장에서 원인 바이러스인 H5N8에 대한 

항체 형성이 확인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발생 전의 강도 높은 전국적 예찰뿐만 

아니라 발생 후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 검사에서도 가금농장에서 H5N8

에 대한 항체는 검출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과거에 발생한 H5N1으로 만든 

항원이 현재의 H5N8 감염 항체를 제대로 검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조사결과 

H5N8 항원의 H5N1 항체 검출감도는 낮지만 H5N1 항원은 H5N8 항체를 검

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가금농장과는 달리, 최근에 가창오리

를 어렵게 포획하여 검사한 결과, 20마리 중 5마리에서 H5형 항체가 높게 검출

되었고 이로 미루어 볼 때 사육하는 오리·닭보다 가창오리가 먼저 AI에 감염되

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가금농장의 오ᆞ폐수가 저수지로 흘러들어 

철새가 감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금농장의 분변은 오ᆞ폐수가 흘러나오

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넷째, 철새에 의한 장거리 대륙간 전파는 전문가 간에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소 의견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본, 독일, 영국 등 세계 각국의 AI 발생결과를 조

사한 역학조사보고서와 OIE(세계동물보건기구), WHO(세계보건기구), FAO(유

엔 세계식량농업기구)의 각종 보고서에서도 HPAI의 유력한 발생(유입)원인으

로 철새를 지목하고 있어 현재의 역학조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모든 

장거리 전파 요인이 철새라는 의미는 아니며, 여러 요인이 있지만 특정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는 철새가 유입원인으로 작용한 곳도 있다는 말이다. 몽골, 독일 

등 가금사육농장이 없는 지역이나 가금농장의 HPAI 발생보고가 없는 국가에서 

AI 발생원인,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감염된 철새가 폐사된 사실은 철새의 HPAI 전파 가능성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이번에 강원도 원주에서도 가금농장 발생은 없는데 철새 분변에서 H5N8 바이

러스가 분리되었다는 사실도 이를 확인시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2010~2011

년 국내 발생의 경우, 가금농장에서 발생하기 1개월 여 전부터 철새 또는 철새 

분변에서 H5N1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수차례 발견되어 방역당국이 발생주의보

를 발령하였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감수성이 높은 철새는 HPAI 감염시 증상이 나타나므로 장거리 비행이 불가능

하다. 그러나 감염되어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야생조류도 상당히 많으며, 이런 

류의 철새가 매개 역할을 하여 감수성 조류에게 병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이번 경우도 어쩌면 가창오리가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으며, 어떤 

조류가 연결고리의 다리 역할을 했는지는 철새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쉽게 밝히

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초부터 우리 축산업계를 강타한 H5N8형 HPAI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인체감염을 일으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H7N9형과 발생시기가 맞물려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다행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H5N8형 바이러스의 인체감염 

가능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인체감염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는 나타나지 않았으

며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내성 유전자 변이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의과ᆞ의과대학 교수,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ᆞ국립생물자원관ᆞ민

간연구소의 야생조류 전문가, 대한수의사회, 가축방역지원본부, 생산자단체 대

표 등으로 구성된 AI 역학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지금까지 확인된 모든 

정보와 과학적 사실을 토대로, 철새를 이번 AI 발생의 원인으로 잠정 발표한 바 

있다. 대한수의학회에서도 AI 바이러스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바이러스 분

석 결과와 유입 원인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 잠정적 결론에 동의하

였다. 

‘가금농가에서 철새로의 바이러스 전파(감염)’ 가능성 제기는 위에서 언급한 여

러 가지 과학적 근거를 볼 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AI의 전파ᆞ확산차단을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쏟아야 할 시점에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지금

은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 과학적 사실에 입각한 접근이 무

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현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인 역학조사와 바이

러스 분석을 통하여 밝혀질 것이며, 차분하고 성숙된 자세로 임하여 고병원성 

AI를 조기에 근절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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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또한 현재 타 지역에서 발생된 사육오

리 및 닭과 야생조류(철새)에서도 동일한 바이러스가 분리되고 있다.

둘째, 발생농장들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살펴보면, 초기 발생농장에서는 

농장주나 종사자 등이 근래에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어 인위적 요소에 의한 외

국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발생농장 간에도, 일부 농가

를 제외하고는, 사람, 차량, 물건 등의 인적ᆞ물적자원이 서로 역학적 연관성이 

없이 철새도래지 또는 소하천 인근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으며, 발생시기도 농

장과 주변의 상공 및 논밭과 소하천ᆞ저수지 등에서 철새들이 목격된 시점으로

부터 최소 1~3주 이후에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만약 이번 HPAI가 철새가 원인이 아니고 사육하는 오리와 닭에서 먼저 발

생한 것이라면, 국내 양계장이나 오리농장에서 원인 바이러스인 H5N8에 대한 

항체 형성이 확인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발생 전의 강도 높은 전국적 예찰뿐만 

아니라 발생 후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 검사에서도 가금농장에서 H5N8

에 대한 항체는 검출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과거에 발생한 H5N1으로 만든 

항원이 현재의 H5N8 감염 항체를 제대로 검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조사결과 

H5N8 항원의 H5N1 항체 검출감도는 낮지만 H5N1 항원은 H5N8 항체를 검

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가금농장과는 달리, 최근에 가창오리

를 어렵게 포획하여 검사한 결과, 20마리 중 5마리에서 H5형 항체가 높게 검출

되었고 이로 미루어 볼 때 사육하는 오리·닭보다 가창오리가 먼저 AI에 감염되

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가금농장의 오ᆞ폐수가 저수지로 흘러들어 

철새가 감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금농장의 분변은 오ᆞ폐수가 흘러나오

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넷째, 철새에 의한 장거리 대륙간 전파는 전문가 간에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소 의견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본, 독일, 영국 등 세계 각국의 AI 발생결과를 조

사한 역학조사보고서와 OIE(세계동물보건기구), WHO(세계보건기구), FAO(유

엔 세계식량농업기구)의 각종 보고서에서도 HPAI의 유력한 발생(유입)원인으

로 철새를 지목하고 있어 현재의 역학조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모든 

장거리 전파 요인이 철새라는 의미는 아니며, 여러 요인이 있지만 특정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는 철새가 유입원인으로 작용한 곳도 있다는 말이다. 몽골, 독일 

등 가금사육농장이 없는 지역이나 가금농장의 HPAI 발생보고가 없는 국가에서 

AI 발생원인,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감염된 철새가 폐사된 사실은 철새의 HPAI 전파 가능성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이번에 강원도 원주에서도 가금농장 발생은 없는데 철새 분변에서 H5N8 바이

러스가 분리되었다는 사실도 이를 확인시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2010~2011

년 국내 발생의 경우, 가금농장에서 발생하기 1개월 여 전부터 철새 또는 철새 

분변에서 H5N1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수차례 발견되어 방역당국이 발생주의보

를 발령하였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감수성이 높은 철새는 HPAI 감염시 증상이 나타나므로 장거리 비행이 불가능

하다. 그러나 감염되어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야생조류도 상당히 많으며, 이런 

류의 철새가 매개 역할을 하여 감수성 조류에게 병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이번 경우도 어쩌면 가창오리가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으며, 어떤 

조류가 연결고리의 다리 역할을 했는지는 철새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쉽게 밝히

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초부터 우리 축산업계를 강타한 H5N8형 HPAI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인체감염을 일으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H7N9형과 발생시기가 맞물려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다행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H5N8형 바이러스의 인체감염 

가능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인체감염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는 나타나지 않았으

며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내성 유전자 변이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의과ᆞ의과대학 교수,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ᆞ국립생물자원관ᆞ민

간연구소의 야생조류 전문가, 대한수의사회, 가축방역지원본부, 생산자단체 대

표 등으로 구성된 AI 역학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지금까지 확인된 모든 

정보와 과학적 사실을 토대로, 철새를 이번 AI 발생의 원인으로 잠정 발표한 바 

있다. 대한수의학회에서도 AI 바이러스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바이러스 분

석 결과와 유입 원인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 잠정적 결론에 동의하

였다. 

‘가금농가에서 철새로의 바이러스 전파(감염)’ 가능성 제기는 위에서 언급한 여

러 가지 과학적 근거를 볼 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AI의 전파ᆞ확산차단을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쏟아야 할 시점에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지금

은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 과학적 사실에 입각한 접근이 무

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현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인 역학조사와 바이

러스 분석을 통하여 밝혀질 것이며, 차분하고 성숙된 자세로 임하여 고병원성 

AI를 조기에 근절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